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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700 MHz 대역의 통합공공망은 재난안전망(PS-LTE), 철도망(LTE-R), 그리고 초고속해상망(LTE-M)이 동일 주파수를 공동으
로 사용함으로써 주파수 간섭 문제가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재난안전망은 재난 발생 시에 재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 경찰, 그리고 구급대원 등이 재난 대응 및 인명 구조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주파수로 현장 상황
을 실시간에 영상으로 보면서 재난에 대응하는 광대역 통신망이다. 이처럼 중요한 주파수를 LTE-R과 LTE-M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철도망 인근이나 해안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한 전파간섭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망은 물론 철도망의 국제적 이용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공공망의 주파수 간섭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제안된 정책 방안은 현재 통합공공망용 주파수를 재난안전망 전용 주파수로 분배하고, 비어 있는 710～
718 MHz 대역과 748～753 MHz 대역,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EBS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대역을 회수하여 철도망과 해상
망에 5MHz 대역폭의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도록 분배하는 것이다. 철도망과 해상망은 서비스 영역이 서로 달라서 주파수 공동
사용이 가능하다. 철도망이 primary user가 되고 해상망은 secondary user로써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안이다. 제안된 정책 방안은
재난안전망과 철도망 간에 발생하는 심각한 간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Radio interference arises because of the shared use of the same spectrum by public safety-LTE (PS-LTE), LTE-railway (LTE-R), 

and LTE-marine (LTE-M) networks in the 700-MHz integrated public network (IPN) spectrum band. PS-LTE is a broadband 
communication network used for rapid and efficient communication during disasters, enabling tasks such as search and rescue by 
firefighters, police, and emergency responders. However, when PS-LTE shares its spectrum with railway and high-speed maritime 
networks, serious radio interference becomes inevitable in coastal areas or near railway infrastructure during emergencies. To address 
this challenge, this study analyzes the international spectrum trends of public safety networks, railroa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e-navigation networks and proposes a solution to avoid interference. The proposed policy measure reallocates the current IPN spectrum 
to an exclusive PS-LTE spectrum. Additionally, it aims to reclaim the vacant 710～718-MHz band, the 748～753-MHz band, and the 
unused EBS ultra-high definition (UHD) broadcasting band. Under this approach, the railway  and maritime networks would share a 
5-MHz bandwidth of the spectrum. These networks have separate service areas, allowing spectrum sharing with the railway and maritime 
networks used as the primary and secondary users, respectively. The proposed policy approach fundamentally addresses the serious 
interference issues between PS-LTE and LTE-R. The proposed policy measure is expected to effectively resolve the serious interference 
issues currently occurring between public safety and railway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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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재난안전통신망은 각종 중대형 재난사고를 효율적으

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광대역 무선통신 기술인 LTE 
기술과 전통적인 재난 안전 mission critical service를 융합
한 PS(public safety)-LTE(long term evolution) 기술로 구축
한 무선통신망이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의
지휘체계를 질서 정연하게 유지할 수 있고, 재난 대응 기
관 간 긴밀하게 상호협력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이 함께 쓸 수 있는
일원화한 무선통신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난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경찰, 소방, 응급 구조대원들이 하나의
통신망을 통하여 광대역 정보를 공유하면 재난 상황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 현장
상황을 실시간에 영상으로 보면서 구조활동을 한다면 재
난 구조활동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
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서는 재난 안전 활동에 적합한 700 MHz 대역을 선정하여
통합공공망 주파수를 분배하였다.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
표에 따르면 “718～728 MHz 및 773～783 MHz 주파수 대
역은 재난안전통신망, 철도통합무선통신망, 해상초고속
무선통신망 등의 통합공공망 전용 주파수로 사용한다”라
고 되어 있다[1].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PS-LTE 기
술을 사용하여 전국에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 있고, 
철도청에서는 철로를 따라 철도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LTE-R(railway)을 구축하고 있다. 물론 LTE-R 기술도 기
본적으로 3GPP의 PS-LTE 기술을 사용한다. 한편 해양수
산부에서는 항만이나 연안에서 e-navigation을 위하여
LTE-M(LTE-marine) 초고속 해상망을 구축하고 있다. 재
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응급 의료, 국방, 해경, 지방
자치단체 등 8대 분야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여 전국의 국토와 해상을 포괄하는 국가재

난안전통신망이다[2]. 
그러나 재난 안전, 철도, 그리고 해상망이 동일한 주파

수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철도 인근이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전파간섭이 발생하여 재난 구조활동은 물
론 철도나 해상 업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는 '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3개 공공통합망
의 공동 설계와 안전 기술을 적용하자는 원칙에 합의하
고, 설계도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RAN(radio access 
network)sharing (무선망 공유) 기술을 적용하여 간섭 문제
를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다[3]∼[8]. 정부에서는 전파간섭
을 해결하기 위하여 철로 구간을 따라 철도망을 우선 구

축하고, 재난망 및 해상망을 철도망으로부터 최대한 이격
시켜 구축하고 있다. 또한 RAN sharing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의 무선 기지국이 재난망과 철도망을 공유하여 서로
다른 통신망을 상호 연동하는 기술을 통하여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RAN sharing 기술도 대
형 재난이 철도 인근이나 해안의 부두에서 발생하면 폭
주하는 트래픽(traffic)을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 골든타
임을 놓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망에도 치명적인 영
향을 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3]∼[8]. 
또한 철도망은 철로변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PS-LTE는 모든 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
서 철도망의 LTE-R eNodeB로 RAN sharing을 하면 재난
망에 전파 음영지역이 생겨 재난 구호 활동에 심각한 장
애를 준다.
이상 기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PS-LTE와 LTE-R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결하여 PS-LTE, 
LTE-R, 그리고 LTE-M이 깨끗한 전파환경에서 본연의 임
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방안을 분석한다. 서론에 이어
제 II절에서 재난안전망과 철도망의 이용 동향을 분석한
다. 제 III절에서 통합공공망 분배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전파간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제 IV절에서는 제 III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을 토대로 결론을 맺는다. 

Ⅱ. 재난망 및 철도망의 이용동향 분석 

2-1 재난망 이용동향 

재난 안전 통신에서는 각각의 재난 및 응급 서비스에
따라 데이터의 전달 지연 시간과 대역폭에 대한 요구 사
항이 서로 다를 뿐만아니라 많은 트래픽 정보를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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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해야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 사용
자(user)를 위한 전용(dedicated)의 광대역 스펙트럼이 요
구된다. 따라서 주요 국가에서는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재난 안전 통신을 위해 전용의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분배하고 있다[9]. 이 중에서도 세계 전파통신 회의
(WRC-15)에서는 재난 안전 통신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
여 694～894 MHz 주파수 범위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700 MHz 대역에 재
난안전통신망을 위한 전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재난안전
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
서도 PS-LTE 재난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9].
먼저 세계에서 가장 먼저 PS-LTE를 구축한 미국의 재

난안전망의 이용 동향을 살펴보자. 미국에서 광대역 재난
통신망이 탄생한 배경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발생하
였을 때 소방과 경찰 등이 서로 다른 통신망을 사용하여
기관 간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여 소방
관의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2003년
6월 부시 대통령이 “Presidential Memo on Spectrum 
Policy”를 발표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하여 미국의 스펙트
럼 관리 정책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통신 기
술 및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 재난 안전, 과학 연구, 연방 교통 인
프라 및 법 집행과 같은 중요한 업무의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기 위해 미국 스펙트럼 정책을 개발하라는 메모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10]. 이후 2012년 중산층 감세 및

고용 창출법(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에 따라 2012년 8월 NTIA(national telecommuni-
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산하에 독립기관인
FirstNet(the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를 설립하였
다. 중산층 감세 및 고용 창출 법안의 목표는 비상 대응, 
재난 관리 및 기타 공공 안전 임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
해 공공안전기관에 전국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FCC는
국가안보와 재난 안전 등에 관한 광대역 스펙트럼, Band 
14를 그림 1과 같이 FirstNet에 할당하고[11], 전국을 커버
하는 광대역 재난안전망을 구축하여 재난에 관련된 모든
기관이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재난을 일사불란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rstNet authority는 이 네트워크의
구축과 유지를 감독하기 위해 AT&T와 공공-민간 협력
(public private cooperation)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한다[12],[13].

표 1. 재난통신용 주파수 분배표
Table. 1. Spectrum allocation for PS communications.

ITU Regions Major countries Frequency band Bandwidth (MHz) 

Region 1 Europe •410～430/450～470 MHz
•733/758～788 MHz (700 MHz) 

•40 (20 + 20)
•60 (30 + 30)  

Region 2 Americas

•470～512 MHz (T-band)
•758～769/788～799 MHz
•768～775/798～805 (700 MHz)
•4940～4990 MHz (4.9 GHz)

•6 to 12 blocks (contiguous)
•22 (11 + 11) (contiguous) 
•14 (contiguous)
•50 (contiguous)

Region 3
Australia •4940～4990 MHz (4.9 GHz) •50 (contiguous)

Japan •4940～4990 MHz (4.9 GHz) •50 (contiguous)
South Korea •718～728/773～783 (700 MHz) •20 (10 + 10)

그림 1. 미국의 700 MHz 대역 주파수 분배
Fig. 1. Frequency allocation for the 700 MHz spectrum 

band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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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Net는 Band 14 뿐만 아니라 AT&T의 상업용 이동
통신망과 연결되어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시골 및 원격
지역 포함)에서 first responder와 연결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Band 14는 필요한 경우 FirstNet 사용자만 해
당 스펙트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first responder 들이
상업적 트래픽과 경쟁할 필요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결성(connectivity)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출력 단말(high-powered user equi-
pment)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FirstNet의 서비스 cove-
rage를 확대하였다[12],[13].
한편 유럽을비롯하여 호주, 중국, 일본 등많은 국가도

PS-LTE 기반의 재난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하고 있다.

2-2 철도망 이용동향

유럽은 GSM-R(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
tions-railway)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 2와 같
이 유럽 전체가 통일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분배(exclu-
sive allocation)하고, 철도 전용망(dedicated communica-
tions network)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GSM-R의 주파
수 대역은 uplink 876～880 MHz, downlink 921～925 MHz
이다[14],[15]. GSM-R 기지국은 통상 7～15 km마다 설치하
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수신신호의 세기가 약하게
수신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GSM 이동통신망에서 GSM-R 통신망으로 전파간섭이 발
생하고 있으나 간섭이 발생할 때마다 GSM 이동통신망의
출력이나 위치, 또는 전파의 복사 방향을 조절하여 철도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다[16],[17].
그림 3은 독일의 O2사가 설치한 GSM 이동통신 기지

국이 GSM-R에 간섭을 초래하여 간섭 기준인 −79 dBm 
이하가 되도록 조정한 사례이다. 간섭 발생 시점에서는

−79 dBm보다큰신호가들어와 GSM-R에장해를주었는
데 이를 조정하여 GSM-R의 SIR(signal-to-interference)이
12 dB가 되도록 조정한 사례이다. 이와같이 철도망은 철
도의안전 운행을위하여반드시 보호해야하는통신망으
로주파수를 배타적으로사용하는 것은물론인접대역의
신호로 인하여 조금만 전파간섭을 받아도 이를 조정하여
간섭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는 통신망이다[17]. 
중국은 GSM-R을 위하여 uplink 885～889 MHz, down-

link 930～934 MHz를 분배하였고, 호주는 uplink 1,770～
1,785 MHz, downlink 1,865～1,880 MHz를 분배하여 철도
통신에 사용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도
GSM-R을 LTE-R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14].

2-3 초고속 해상망 이용동향 

초고속해상망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정의한 e-na-
vigation을 구현하기 위한 초고속 해양 무선 통신망이다. 
e-navigation은 해상에서 안전한 항행과 해상 보안을 강화
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해상 무역 및 선박의
운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세대 해상항법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경제장관 회의에서 해양에서의 안전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e-navigation 대응 전략’
을 수립하고, 2016년 3월부터 약 5년간 IMO의 e-na-
vigation 도입의 선제적 대응과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SMART-navigation 사
업’을 추진하였다. 한국형 e-navigation은 IMO의 e-nav-그림 2. 유럽의 GSM-R 스펙트럼 분배

Fig. 2. Spectrum allocation for GSM-R in Europe.

그림 3. GSM-E 대역의 신호가 GSM-R에 미치는 간섭
영향

Fig. 3. Interference effects of GSM-R by GSM-E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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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ation 개념에 어선이나 연안을 항해하는 소형선을 대상
으로도서비스를제공하는등우리나라의해상환경에최
적화된 시스템이다[18].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해양
에서의안전한항행과해양환경의 보호를위하여반드시
필요한 무선통신 서비스이다. 따라서 해양 업무를 위해
주파수 공급이 원활하다면 배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런데 초고속해상통신망은 100 km 이상의 장거
리 통신도 고려하기 때문에 1 GHz 이하의 주파수가 필요
하여 주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배타적 주파
수분배가필요하나그림 4에나타낸바와같이주파수이
용이육지가 아닌바다에서사용된다는점을고려하여육
지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Ⅲ. 문제점 도출 및 정책 제안 

3-1 문제점 도출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재난안전통신망(PS-LTE), 그리고 초고속 해상망은 700 

MHz 대역의통합공공용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에 따라 서비스 지역이 겹치는 재난안전망과 철도망 사
이에 전파간섭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시속 300 km 이상으로 달리는 KTX 등 철도의 안
전 운행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은 물론 재난이 철
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 재난 구조도 제대로 하
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철도공단
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KTX 강릉선의 대관령과 남강릉
구간에서 선로를 따라 설치된 LTE-R 기지국이 PS-LTE 
주파수와 간섭이 생겨 LTE-R의 통신에 장해를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7]. 현재도 LTE-R 철도망을 계속 구축하는 상
황에서 철로변을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LTE-R
의 전파간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같이 철도통신에 심각한 전파간섭 현상이 계속 발

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생긴 PS-LTE 기지국을
옮겨서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미봉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철로 인근에서 PS-LTE 단말기를 사용할 때는
LTE-R 기지국의 RAN shari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대형 재난이 철도망 인근에서 발생하면 트래픽이
폭주하여 재난 활동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철도 운행
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그림 6과 같이 앞으로도 철도망은 전국적으로 계

속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PS-LTE를 계
속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PS-LTE의 service 
coverage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 

PS-LTE와 LTE-R 사이에 발생하는 전파간섭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RAN Sharing 기술은 그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MNO(mobile network operator), EPC(evolved packet 
core)의 PLMN(public land mobile network), ID(identif-
ication)에 따라 eNodeB가 해당 EPC에 연결하여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4],[9],[21]∼[23]. 즉, 
LTE의 기지국인 eNodeB 무선 자원을 재난안전망과 철도
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도망 인근
지역에 재난이 발생하여 PS-LTE 단말기를 보유한 재난
안전 요원이 해당 지역에 진입하면 LTE-R 기지국을 통해
PS-LTE EPC에 연결하여 재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LTE-R과 PS-LTE간에 간섭 문제는 해

※IPN: Integrated Public Network, GB: Guard Band

그림 5. 통합 공공용 주파수 분배
Fig. 5. Frequency allocation for integrated public affairs.

그림 4. 우리나라의 초고속해상망 서비스 영역[19]

Fig. 4. Service coverage of LTE-M in Kore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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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할 수는 있으나 철도 인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안전망의 service coverage와 traffic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철도망의 트래픽 처리 용량도 떨어질 수 있다. 통합공공
망 정책협의회는 1차로 PS-LTE의 안테나 방향 및 각도
조정, 기지국의 출력조정, LTE-R과 PS-LTE 기지국 간의
이격거리 조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2차로 RAN 
sharing을 통해 간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
부는전파간섭이 발생하는 철도 인근 지역에서 PS-LTE와

LTE-R망 간 양방향 RAN sharing 기술을 통해 전파간섭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망의 데
이터 손실과 데이터 전달 시간의 지연으로 열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양방향 RAN sharing은 적절한 해법이 아
니라는 것이다[7]. 더욱이 철도망은 그림 8에 나타낸 바와
같이철로변을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PS-LTE는
모든 방향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cellular 이동통신
망이다. 따라서 PS-LTE 단말이 철도 인근에 진입할 때
RAN sharing 기술로는 PS-LTE의 서비스 coverage를 만족
시키지 못한다. 또한 철로를 증설하게 되면 PS-LTE 기지
국을 계속해서 옮겨야 하는 문제로 PS-LTE의 service 
coverage는 계속 줄어든다. 더욱이 철도 인근에서 대형 재
난이 발생하는 경우 급격히 늘어나는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철도 운행에도 심각한 장해를 줄 가능
성이 있다.

3-2 주파수 정책 제안

700 MHz UHD 방송대역은 2015년에 지상파 UHD 방
송으로 분배 및 할당된 후 2017년부터 KBS, MBC, SBS 
등이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러
나 2023년 11월 기준으로 KBS1 12국, KBS2 1국, MBC 8
국, 그리고 SBS 송출국에서 UHD 방송하고 있다. 반면에
EBS는 UHD 방송을 하지 않고 있어 주파수가 비어 있다
[26]∼[28]. 특히 2022년을 기준으로 지상파 UHD 방송의 직
접 수신율이 1 %에불과해 지상파 UHD에 대한 시청자들
의 관심이 낮아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UHD 방송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28]. 더욱이 케이블 TV나

그림 6. 2021～2030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20]

Fig. 6. Construction plan of 2021-2030 national rail net-
work[20].

그림 7. MOCN 기반의 무선접속망 공동사용을 통한 전
파간섭 해소 방안

Fig. 7. Solution of interference problem with RAN sharing 
based on MOCN.

(a) LTE-R 안테나
(a) LTE-R antenna

(b) PS-LTE 안테나
(b) PS-LTE antenna

그림 8. LTE-R 안테나[24]와 PS-LTE 안테나[25] 비교
Fig. 8. Comparsion between LTE-R antenna[24] and PS-

LTE antenn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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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는 물론 기존 방송사가 아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UHD 콘텐츠를 시청하
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29].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EBS가 지상파 UHD 방송을 송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기존에 비어 있는 710～718 MHz 대역과 748～
753 MHz 대역,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EBS UHD 주파수
(753～759 MHz)를 회수하여 통합공공용 주파수를 재배
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재난안전망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전용 대역
을 분배한다. 반면에 철도망은 육상에서 철로변을 따라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상망은 바다에서 서비스를 제
공하는점을 고려하여그림 9와 같이 주파수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다시말하면기존에통합공공용주파수를재난안전전

용 주파수로 변경하고, 비어 있는 대역과 EBS UHD 방송
대역을 회수하여 그 대역에 5 MHz 대역폭의 철도&해상
주파수를 분배하되 철도망이 PU(primary user)로 사용하
고, 해상망은 SU(secondary user)로 할당한다. 철도망을 PU
로 정하는 이유는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철도망은 300 
km/h 이상의 고속으로달리는특성으로통신이끊기면대
형 참사로 연결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철도망과 초고속해상망은 서비스 영역
이 서로 달라해상망에 이를 SU로 주는 방안이 가능하다. 

Ⅳ. 결  론

700 MHz 대역의 통합공공망은 재난안전망, 철도망, 그
리고 초고속해상망이 동일한 주파수를 공동으로 사용함
으로써 주파수 간섭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제 II 절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난 안전, 철도, 그리
고 해상망은 업무 영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안전 및
생명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가용 주파수가 있다면
모두 전용 주파수 대역을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만 세 가지 서비스 특성에 적합한 1 GHz 이하의 주파수
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철도 서비스는 육지에서 제공
되고, 초고속해상망은 바다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지리
적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철도망과 해상망은 동일 주파수
를 사용할 수 있으나 철도망에게 우선 사용권을 주어야
한다. 즉, 철도망이 PU가 되고 해상망이 SU가 된다. 따라
서 해상망은 철도망에 간섭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주파

수 이용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현재 통합공공망용 주파
수를 재난안전망 전용 주파수로 분배하고, 현재 UHD 방
송을 하지 않고 있는 EBS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여 uplink 
712～717 MHz, downlink 751～756 MHz 대역을 철도와
해상망이 주파수 공동 사용을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방
안이다. 새로 분배되는 5 MHz 대역은 철도망이 PU가 되
고, 해상망이 SU라는 조건으로 주파수 공동 사용을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 주파수를 재배치하면 재난안전망, 철도
망, 그리고 초고속해상통신망 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망, 철도
망, 그리고 초고속해상망이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
행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철도
안전과 해상에서의 e-navigation은 물론 해양에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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